
https://doi.org/10.5392/JKCA.2017.17.12.025

SNS 사회적 상호작용 과부하에 따른 테크노스트레스
The Impact of Technostress on Social Interaction Overload in Social Network 

Service

이새봄*, 문재영**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빅데이터연구센터*,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Sea-Bom Lee(spring@khu.ac.kr)*, Jae-Young Moon(jaymoon@gdsu.dongseo.ac.kr)** 

요약

상호작용 속도의 증가는 과잉 관계(over-relations)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과잉 관계로 인한 심리적, 

시간적 부담으로 SNS에 대한 피로감을 느껴 SNS 이용을 기피하는 이용자들이 생기고 있다. SNS 피로감

(fatigue), SNS 불안감(anxiety) 등 SNS 이용으로 인해 발생된 부작용에 관한 사항들은 ‘SNS 스트레스’라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NS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스트레스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며,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을 상호작용의 과잉에서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총 261부를 분석

에 활용하였다.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 결과, 모든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정보공유와 커

뮤니케이션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 과부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과부하가 스트레

스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증적으로 SNS 피로감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상호작용

성을 대입해 SNS가 가진 특징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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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crease of the interaction speed can lead to the problem of over-relations. Due to 

psychological and temporal burdens caused by the excessive relationship, users feel fatigue and 

users are avoiding using SNS. SNS fatigue and SNS anxiety is regarded as SNS stress related 

to the side effects caused by the SNS use. This study is to approach negative view which is 

SNS stress and find out causes of stress from the over-relation of interaction. This study used 

total of 261 samples from Facebook users. As a results, all hypothesis are accepted using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 have positive effect on 

social interaction overload and it causes technostr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SNS 

characteristics occurs technostr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s that the features 

of SNS have negativ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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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와 모바일 기술의 발전

으로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는 대중화되었다. 

사람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친구들과의 관

계 유지와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성 및 확장하거

나, 기존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매체 환경이 변화되면서 사람들 간

의 상호작용 형태 역시 변화되고 있다. 상호작용성

(Interactivity)은 뉴미디어 기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이며[1], 커뮤니케이션 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

적인 변화로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으로 이야

기되어진다. 특히 SNS는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

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지속적인 

이용을 이끌어내는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

다[2]. SNS의 등장으로 인해 상호작용성의 비용이 감

소하였고, 상호작용의 기록과 속도가 증가되었다. 이러

한 상호작용 속도의 증가는 과잉 관계(over-relations)

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3]. 

Dunbar[4]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

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이후로, 정서

적 지지와 물질적 지원을 주고받는 유의미한 관계 맺기

와 상호작용의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상

적인 네트워크 크기를 넘어서는 네트워크에서의 상호

작용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5]. 즉, 네

트워크 크기를 넘어서는 상호작용은 과잉 관계를 불러

일으키며, 이용자들은 심리적, 시간적 부담으로 피로감

을 느껴 SNS 이용을 기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학계에서는 SNS 중단과 관련하여 중

단요인으로 SNS 피로감[6][7]과 SNS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증가에 따른 이용 중단[8][9] 등을 연구하고 있

다. SNS 피로감(fatigue), SNS 불안감(anxiety) 등 

SNS 이용으로 인해 발생된 부작용에 관한 사항들은 

‘SNS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의 부작용 및 역기능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소

수이다. 그리고 부정적 기능을 스트레스와 연결시켜 체

계적으로 개념화한 연구는 더욱 미흡하다[8][10]. 

본 연구에서는 SNS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테크노

스트레스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을 SNS를 통해 발생되는 상호작용의 과잉에

서 찾고자 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페

이스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에서의 상호작용

의 과잉이 테크노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이용자들의 

지속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Ⅱ. 문헌연구 및 연구가설

1.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1.1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부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부하(Social 

Interaction overload)로 인한 부정적인 반응을 연구하

고자 한다. 

상호작용성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 

-mediate communication)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며[11],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의 발전으로 이용자들 간의 상호

작용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호작용성은 사

용자, 기술, 메시지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커

뮤니케이션, 마케팅, 미디어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논의

되어 왔다[12].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상호작용성은 

human-t-human, human-to-document, and human- 

to-system이라는 3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13]. 

SNS에서의 상호작용성은 사용자와 SNS 서비스간의 

상호작용(human-to-system)과 사용자들 간의 커뮤니

케이션(user-to-user)을 포함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Hoffman and Novak[14]의 관점을 반

영하여 User-to-User (Person interactivity, or Social 

interactivity)에 대한 상호작용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상호작용성을 반응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개인의 인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개념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15]. 

SNS는 이용자들의 생각과 일상 등을 표현하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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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인들과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다. 타인과의 상호작

용을 바탕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온/오프라인 

사회관계의 유지 및 확장을 위한 도구로 SNS가 활용되

는 만큼, 점차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크기가 증가되고 

상호작용의 과부하가 발생되어 심리적인 부담이 발생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데로 상호작용 속도의 증가로 

인해 상호작용을 위해 쏟아야 하는 노력이 많아지고 상

대방에 대한 빠른 응답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을 초래할 수 있다[16]. 

일부 SNS연구에서 상호작용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는데 박현선과 김상현[9]은 ‘상호작용성 과부하’라

는 용어를 통해 SNS 이용자의 피로감을 유발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사용하였으며, SNS 중단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하였지만 검증결과 ‘상호작

용성 과부하’는 기각되었다. Maier et al,[16]는 ‘사회적 

과부하(Social overload)’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개

인이 너무 많은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을 인식할 

경우 사회적 과부하가 발생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사회

적 과부하의 유발요인(Antecedents)으로 개인적 특징, 

사용자 특징, 관계의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Laumer et al.[17]은 사회적 상호작용 과부하를 개인이 

참여한 양보다 의사소통과 협력의 역량이 초과된 상호

작용이라고 제시하였다. 

Kietzmann et al.[18]는 소셜미디어의 7가지 기능적 

특징으로 이용자 정체성(User Indentifiablility), 정보공

유(Information sharing),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명성

(Reputation), 커뮤니티활동(Groups)와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과부하를 유발시키는 선행요인을 정보공유와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Jones et al.[19]에 따르면 정보의 과도한 공유

(Information overflow)는 전체 정보의 질을 떨어뜨린

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SNS에서의 불필요한 관계의 과

잉(Communication overload)은 SNS 이용저하에 중요

한 인자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의 특징 중 정보공유와 커

뮤니케이션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부하를 발생시킨다

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정보공유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부하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부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2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로 

인해 발생되는 스트레스[20] 혹은 사람들이 기술을 사

용할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테크노스트레스

(Technostress)라고 한다[21]. SNS도 ICT기술의 발전

으로 생겨난 서비스이므로 SNS 이용으로 생겨난 부정

적 감정을 테크노스트레스로 개념화 할 수 있다. 

거래기반 모델(Transaction-based models)을 기반으

로 테크노스트레스는 스트레스유발요인(Stressors)과 

스트레스 반응(Strain)의 전반적인 거래의 프로세스라

고 볼 수 있다[22]. 스트레스 유발요인은 개인에 의해 

인식되는 기술-유도 자극(technology-induced stimuli), 

이벤트(events) 혹은 수요(demands)라고 할 수 있다

[23]. 반면에 스트레스 반응은 유발요인으로부터 발생

되는 개인의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24]. 

테크노스트레스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스트

레스 유발요인은 과부하(overload), 침해(invasion), 복

잡성(complexity), 불안감(insecurity)과 불확실성

(uncertainty) 등 이 있다[21][23]. 이새봄 외[25] 연구에

서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테크노스트레스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라이프 침해, SNS 사용강박이 

테크노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페이스북 사용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SNS 내에서의 상호작용 과부하에 초

점을 맞추어 테크노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사회적 상

호작용의 과부하’라는 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사회

적 상호작용의 과부하’로 인해 발생되는 테크노스트레

스의 심리적 반응은 SNS 피로감(Exhaustion)으로 정

의하였다. 그 다음으로 심리적 반응 후 발생되는 행동

적인 결과로는 SNS의 지속사용의도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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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부하는 SNS 피로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부하는 SNS 피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5: SNS 피로감은 지속사용의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델

연구가설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모델과 조작적 정의

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변수명 조작적 정의

정보 공유
SNS에 나와 관련된 이야기와 재밌는 이야기 등에 
대한 게시글, 사진 혹은 동영상 등을 게시하고 공
유하는 행위  

커뮤니케이션
SNS 상에서 다른 사람들 혹은 이용자들과의 의사
소통

사회적 상호
작용 과부하

SNS에서의 정보공유와 소통에 대한 상호작용이 
내가 참여한 양보다 과도하다고 느끼는 정도

SNS 피로감 SNS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정적 결과

지속사용의도 SNS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

표 1. 조작적 정의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대

상으로 2014년 8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응답자 300부 중 부적절한 자료와 불성실한 응

답자 39명을 제외하고 총 26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18.0을 통한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남성이 

47.5%, 여성이 52.5%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20대 

31%, 30대 34.5%, 40대 34.5%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

고 있다.

3. 측정문항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은 기존 SNS 및 소셜미디

어 관련문헌에서 사용한 지표들을 종합하여 페이스북 

환경에 적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였다. 테크노스트레

스는 많은 관련 연구들에서 피로감(Exhaustion)으로 설

정하여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SNS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항목은 리커트

(Seven-point Likert scale)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

문문항은 [표 2]와 같다. 

Ⅳ. 연구결과

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AMOS 18.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분

석결과 설문문항과 요인간의 표준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s: FL>0.7)은 IS_3, CU_3을 제외하고는 

모두 0.7이상이었다. 따라서 2개의 문항은 기준치 미달

로 제거하고 진행하였다. 그 다음으로 개념 신뢰도

(Construct Reliablility: CR>0.7), 표준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0.5)는 모든 요인

이 기준을 만족하였다[26].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는 다

음의 [표 3]과 같다. 판별타당도는 본 연구의 요인들 간 

상관계수가 각 요인의 AVE의 제곱근 값보다 작은지를 

검증하였다. 모든 요인들의 상관관계가 AVE의 제곱근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판별타당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마지막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사용된 

적합지수는 , RMR, RMSEA, GFI,  NFI, CFI를 사

용하였다. 적합도 검증결과, =180.87, p<0.05, χ2/ 

d.f=1.690, RMR=0.076, GFI=0.925, NFI=0.938, CFI=0.973, 

RMSEA=0.052로 전반적으로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AMOS 18.0을 이용한 구조모형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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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330.156, 

p<0.05, χ2/d.f=2.974, RMR=0.186, GFI=0.875, NFI=0.890, 

CFI=0.923, RMSEA=0.087로 나타나 대부분의 적합지

수가 적합기준을 충족하여 비교적 타당한 모형임이 확

인되었다.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

으며 검증결과는 [그림 2]와 [표 5]와 같다. 각 경로계수

의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변수명 설문항 참고

정보 공유

(IS 1)나는 주기적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 
사진 등을 종종 게시하곤 한다. 

정남호 
외[27]

(IS 2)재미있는 이야기 혹은 동영상, 사진
을 종종 게시하곤 한다.

(IS 4)뉴스피드에서 있는 재미있는 이야
기 혹은 동영상, 사진 등을 종종 공유하
곤 한다.

커뮤니케이션

(COMM 1)페이스북은 새로운 사람들 혹
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가능
하게 한다

McMillan 
and 

Hwang[11]

(COMM 2)페이스북은 다른 사람들/사용
자들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COMM 3)페이스북은 내가 다른 사람들/
사용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
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COMM 4)페이스북은 내가 다른 사람들/
사용자들에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과부하

(SIO 1)나는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메시지와 알림 및 소식을 받는다. Ayyagari 

et al.[23],
Laumer et 
al.[17]

(SIO 2)나는 페이스북에서 받는 메시지
와 알림 및 소식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SIO 3)페이스북에서 간단한 의사소통의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테크노스트레스

STR 1)나는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진이 
빠진다는 느낌이 든다,

Moore[28]

(STR 2)나는 페이스북 이용 및 활동에 대
해 피곤을 느낀다.”, 

(STR 3)하루종일 페이스북 내에서 활동
을 하는 것은 나에게 부담이다.

(STR 4)페이스북 활동으로 인해 에너지
가 소비된다는 느낌이 든다.

지속사용의도

(CU 1)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경우에, 미래
에도 계속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싶다.

Bhattacher
jee[29]

(CU 2)나는 미래에도 페이스북을 이용할 
계획이다.

(CU 4)나는 내가 지금 사용하는 페이스
북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표 2. 측정 문항

먼저, 정보공유(b=0.192)와 커뮤니케이션(b=0.362)는 

사회적 상호작용 과부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과부하(b=0.478)가 SNS 

피로감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사회적 상호작용 과부하가 

지속사용의도(b=0.411)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이

라고 가정하였는데, 가설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SNS 피로감(b=-0.150)이 지속사용의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변수명 문항번호 표준요인부하량 CR AVE

정보 공유

IS_1 0.864

0.775 0.536 IS_2 0.891

IS_4 0.720

커뮤니케이션

COMM_1 0.770

0.873 0.633 
COMM_2 0.851

COMM_3 0.845

COMM_4 0.847

사회적 상호작용 
과부하

SIO_1 0.800

0.795 0.565 SIO_2 0.879

SIO_3 0.791

테크노스트레스

STR_1 0.845

0.809 0.514 
STR_2 0.861

STR_3 0.913

STR_4 0.819

지속사용의도

CU_1 0.756

0.876 0.701 CU_2 0.873

CU_4 0.809

표 3.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IS COMM SIO STR CU

IS 0.732 　 　 　 　

COMM 0.545 0.796 　 　 　

SIO 0.36 0.459 0.752 　 　

STR 0.237 0.23 0.472 0.717 　

CU 0.573 0.576 0.288 0.048 0.837

표 4.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Ⅴ. 결론

1. 논의 및 연구의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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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SNS의 역기능에 초

점을 맞추어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부하와 그에 따른 테

크노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한 결과, 5개의 가설이 모두 채

택되었다.  

경로 경로계수 P
가설 
검증

정보공유 →
사회적 
상호작용 
과부하

0.192 0.017 채택

커뮤니케이션 →
사회적 
상호작용 
과부하

0.362 *** 채택

사회적 상호작용 
과부하

→ SNS 피로감 0.478 *** 채택

사회적 상호작용 
과부하

→ 지속사용의도 0.411 *** 채택

SNS 피로감 → 지속사용의도 -0.150 0.048 채택

표 5. 가설 검증 결과 

그림 2. 구조모형분석 결과

먼저, 가설 1과 가설 2처럼 정보공유와 커뮤니케이션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 과부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에서 이용자들 간의 정

보 공유와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과도한 정

보 자원과 원치 않는 소통의 증가는 상호작용의 과잉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SNS를 통해 사회적 관계

가 쉽고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

한 SNS의 특성은 관리하고 소통해야 하는 사람들의 증

가를 의미하며, 유의미한 네트워크 크기의 초과는 상호

작용의 과부하를 일으키게 된다. 

두 번째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부하는 SNS 피로감

을 증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기

존 Maier et al.[10]의 연구처럼 사회적 과부하가 SNS 

피로감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다. 반면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부하가 지속사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것이라고 가정하였지만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

이 박현선과 김상현[9]의 연구에서도 상호작용성의 과

부하가 SNS 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SNS 사용의 빈

번함이 보편화 되어 있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피로감

을 유발시키긴 하지만 SNS을 중단할 정도의 부담감까

지는 느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 내 가장 자주하고 있는 활동을 

물어본 결과, ‘뉴스피드와 댓글 읽기’가 51.7%로 가장 

많이 나타나 지속사용여부가 페이스북 내 게시된 콘텐

츠의 소비로만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SNS 피로감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사회적 상호

작용의 과부하로 인해 SNS 피로감을 느끼고, 페이스북

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과도한 상호작용은 이용자의 부정적 감정

을 불러일으키고 SNS 이용을 저하시킨다. 

 본 연구는 기존의 SNS에 관한 긍정적인 기능의 연

구들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 SNS 피로감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상호작용성을 대입해 SNS가 가

진 특징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SNS에서 느끼는 피로감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개방형 

SNS보다는 폐쇄형 SNS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

서 SNS 개발업체 및 서비스 제공회사들은 SNS을 통해 

소통하거나 정보공유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페이스북 내 공유기능으로 

인해 반복되어 전달되는 광고 혹은 게시물이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의 분석대상을 페이스북으로만 한정했다는 점에서 

여러 SNS의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SNS 유형에 따라 테크노스트레스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부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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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존의 테크노스트레스 연구에서도 5가지 스트

레스 유발요인을 제시하듯, 본 연구에서 다양한 유발요

인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다양한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SNS 피로감에 대한 연구에서도 피로감의 정도

를 심리적인 반응만이 아닌 신체적 반응 등 다양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스트레

스 반응에 대한 결과로 지속사용의도뿐만 아니라 다양

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테크노

스트레스의 조절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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